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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재허백련이남긴예술의정신과그가르침

을품고각자의길을걸어온제자들의작업이한

공간에모였다.

한세대를넘어이어진사제의시간과남도문

인화의흐름을함께조망하는자리다.

의재미술관은오는7월31일까지미술관1, 2, 4

전시실에서 2026년 기획전 ‘의재와의 아름다운

동행’을연다.

이번전시는의재허백련의예술정신과그계

승과정을조명하는자리로,의재와제자들의관

계를통해남도문인화가어떻게이어지고확장

됐는지살펴본다.

전시에는 2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서예, 사군

자,산수등40여점의작품을선보인다.

작품들은 남종문인화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

면서도,화면을풀어내는방식과표현에서각기

다른결을드러낸다.

전통이오늘의삶속에서어떤의미로이어지

고있는지도함께조망한다.

제1·2전시실에서는 남도의 자연과 정신을 담

은 산수 작품을, 제4전시실에서는 전통의 맥을

잇는문인화작품을집중적으로소개한다.공간

별구성은의재와제자들의예술적흐름을따라

가도록짜였다.

의재 허백련은 남종문인화의 전통을 바탕으

로 남도 화단에서 선구적 역할을 했다. 그는 필

묵의 법도와 문기의 수양을 함께 강조하며, 시·

서·화를 하나의 인문적 흐름으로 이해했다. 예

술을기술이아닌인격과수양의문제로바라본

태도였다.

이러한태도는화법전수를넘어예술가의삶

과자세전반에걸친가르침으로이어졌다.연진

회(鍊眞會)는그뜻을함께한교유와수련의장

으로,의재의예술세계가공유되고다져진공간

이었다.

의재와 제자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제 관계에

머물지않았다.그는필법과정신적절제를중시

하면서도 화면의 해석과 표현은 각자의 몫으로

남겼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되 자신의 경

험과 감각을 작품에 담아냈고, 그 결과 남도 문

인화는전통안에서서로다른면모를형성하게

됐다.같은뿌리에서출발했지만각기다른화면

을완성해온과정이다.

이번 전시는 이 같은 관계를 ‘동행’이라는 개

념으로풀어낸다.같은뜻을나누며각자의길을

걸어온시간의축적을보여주는자리다.

서예에서는 단정한 필획을 통해 품격을 드러

내고, 산수에서는 남도의 자연과 삶의 경험을

담아내며,사군자에서는절제된정신을표현한

다.

이러한 차이는 스승의 가르침이 각자의 작업

속에자리한결과로읽힌다.

전시는 의재와 제자들의 관계를 하나의 계보

로 한정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온 시간의 흐름

속에서바라본다.

그흐름안에서남도문인화는하나의전통으

로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이어

지고있음을보여준다.

이선옥의재미술관장은“이번전시를통해의

재와제자들이함께이어온예술의시간을마주

하며,전통이오늘의삶과만나는자리에함께해

그깊은울림을느껴보시길바란다”고말했다.

/최명진기자

한세대를넘어남도문인화로이어진사제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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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재예술정신계승븣전통기반각기다른결로풀어낸화업조망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의 시

간을 통해 삶의 인내와 생명의 회복을 성찰하는 전시가 열

린다.

강남구작가개인전이오는13일부터4월30일까지소촌아

트팩토리큐브미술관에서개최된다.

이번전시는작가가오랜시간천착해온 ‘매화’를주제로

인내와 시간, 생명의 회복이라는 서사를 회화로 풀어낸 작

품들을선보인다.

화면속매화나무는굵고뒤틀린가지위에꽃을피우며,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뒤 드러나는 생명의 순간

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

매화는 정적인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며 스

스로 존재를 증명하는 생명의 주체로 등장한다. 이는 불확

실한시대를살아가는현대인의내면과도맞닿는다.

작품에서두드러지는특징은강렬한색채와대담한화면

구성이다. 작가는 사실적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배경 전체

에감정의색을배치해매화가피어나는‘내면의계절’을표

현한다.차가운겨울의긴장감과봄의생동감이한화면안

에서 교차하며, 관람객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기억과 감정

을자연스럽게떠올리게된다.

이번전시는전통회화에서고결함과절개의상징으로그

려졌던매화를현대적인시선으로다시바라본다는점에서

도눈길을끈다.

강남구작가는“매화는꽃이피는순간만이아니라그이

전의기다림까지포함해하나의완성된존재”라며“이번전

시가 결과보다 과정의 시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

다”고밝혔다. /최명진기자

겨울견디고꽃피운‘매화’를만나다
강남구개인전,13일부터소촌아트팩토리

븮매화를탐하다븯

시간이 남긴 흔적과 공간의 기억을 한 화면 위에 겹겹이

쌓아올린회화가관람객을만난다.

금봉미술관(관장 한상운)은 오는 29일까지 김지훈 작가

기획전‘흔적의층(層)’을개최한다.

작가는 시간과 존재에 대한 사유를 화면 위에 풀어내는

작업을이어오고있다.

지구의 자전 속에서 축적되는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경

험한 공간을 미적인 조형으로 해석한다. 작가는 이러한 경

험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과 존재의 의미를 회화로 탐색

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오랜 시간 역사적 흔적을 품어온

서남해안의개펄과물길을화면의바탕이미지로전개한다.

여기에 1천500년전백제시대벽돌인봉황문전과반룡문

전에찍힌봉황과용의형상을차용해과거와현재,공간이

만나는장면을엮어낸다.

작업과정또한이러한개념과맞닿아있다.

작가는수묵매체인담묵에서시작해중묵과농묵의순서

로붓질을더해가며화면의층을쌓아간다.수묵의층이겹

겹이 더해지는 과정은 자연이 오랜 시간 흔적을 형성하는

방식과도닮아있다.

형상의밑바탕은수묵으로재현하고,이후순금박과순은

박 등빛을 반사하는 금속성 재료를 실크스크린 과정을 통

해더한다.

여기에 전통 채색 재료와 현대 재료인 아크릴을 함께 사

용해서로다른물성과시간성을지닌재료들이한화면안

에서겹쳐지도록구성했다. /최명진기자

수묵으로쌓은시간풍경…‘흔적의층’
김지훈작가기획전,29일까지금봉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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